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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정보

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와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를 잇는 12km의 지리산길. 이 구간은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걸으며 산행하는 즐거

움을 누리며 걷는 산길로, 4개의 마을을 지나 산청에 이르는 길이다.구간별 주요 지명 : 동강마을 - 점촌마을 - 방곡마을 - 상사폭포 - 쌍

재 - 고동재 - 수철마을

'동강-수철' 구간별 안내

지리산유

동강-수철구간 점촌마을(자혜교 부근)에 있는 민박집 "지리산 유" (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28번지)입니다. 

자세한 문의는 055-973-3309 또는 010-2590-7596으로 연락 바랍니다. 식사도 가능하며, 미리 연락 주시면 감

사하겠습니다.

신틀바위

짚신을 만들때 사용하던 틀과 그 모습이 닮아 '신틀바위'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. 

*신틀 : 미투리나 짚신을 삼을때 신날을 걸어 놓은 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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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촌마을

동강리 점촌마을

추모기념관

방곡마을에 도착하면 산속에 커다란 시설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'함양산청사건추모기념관'이다. 한국전쟁 중 양민학

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으로 마음이 숙연해진다.

상사폭포

방곡에서 상사폭포까지 2km의 숲길은 계곡을 따라 온갖 야생화들과 바위를 타고 내리는 물줄기를 보며 걷는 즐거움

을 준다. 상사폭포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절절함이 담긴 전설이 깃든 작은 폭포이다.

쌍재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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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재

쌍재는 예전 함양 휴천쪽에서 산청으로 가던 길로 상당히 큰 대로가 있었고 쌍재에는 주막과 제법 큰 마을이 있었다고 

한다. 

산불감시초소

양쪽으로 탁 트여있는 전망으로 왼쪽으로 산청읍내 전체가 펼쳐지고 오른쪽으로 지리산 동북부 능선들이 그림같은 조

망을 연출한다. 참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은방울 꽃 군락지를 즐기며 가다보면 고동재에 이른다.

고동재

수철동 서북쪽에서 방곡리로 가는 고개로 고동형으로 생겼다고 '고동재'라 이름 붙었다 한다.

왕산, 필봉 조망

왕산과 필봉을 보며 걸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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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철마을

수철마을은 본래 산청군 금석면의 지역으로서 무쇠로 솥이나 농기구를 만들던 철점이 있어서 무쇠점 또는 수철동이라 

불리었다.

가양왕국이 마지막으로 쇠를 구웠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지리산길의 또 다른 연결을 기다리는 마을이다.

동강마을

동강(桐江)마을은 평촌과 점촌 그리고 기암(개암터) 등 3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동강이라 하였다. 조선 고종대는 

엄천면이라 하여 엄천면사무소가 이 마을에 있어 공무와 지방행정을 수행하던 곳이다. 강과 산이 함께 흐르는 듯한 아

름다운 마을이다.

'동강-수철' 주변에 있는 지점

수철마을

자세한 숙박문의는 마을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. 연락처 : 수철마을 강수성 010-8611-1322

방곡마을

자세한 숙박문의는 마을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. 연락처 : 방곡마을 김선광 010-4544-0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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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곡마을

지형이 방안처럼 되었다 하여 방실 또는 방곡이라 하였다. 일설에 의하면 방곡마을은 약 3백 년 전에 물이 좋고 산수가

아름답다고 하여 방실이라 하다가 한자로 방곡이라 하였다고도 한다. 보도연맹 사건으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역사의

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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